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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돌림은 하루짜리가 아니었다 — 6,471
— 개장 직후 사이드카, 종가 -5.80%. 외국인이 3조 4,884억을 팔았다
어제 47호는 "오늘 오후의 되돌림이 하루짜리인지, 방향 전환인지"를 다음 확인 지점으로 적었습니다. 답이 나왔습니다. 하루짜리가

아니었습니다. 코스피는 6,471.17(-5.80%, -398.66p)로 밀렸고, 낙폭은 어제(-1.55%)의 네 배 가까이 커졌습니다. 장은 급락 출발로

사이드카가 발동된 채 열렸고, 반등다운 반등 없이 끝났습니다.

① 채점 — 47호가 적어 둔 "내일 국내 장"

예고 (47호) 결과 판정

오늘 오후의 되돌림이 하루짜리인지, 방향

전환인지. 외국인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

이어지는지

둘 다 나쁜 쪽이었습니다. 되돌림은 -5.80%로 확대됐고, 외국인은 순매수 행진을 끊고

3조 4,884억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
채점 완료

② 하루 성적표

코스피

6,471.17
-5.80% · 저가 6,400.81까지

삼성전자

247,500원
-7.82% · 25만원 선 붕괴

SK하이닉스

1,500,000원
-9.75% · 150만원 턱걸이

투자자별 순매수 (코스피, 억원)

외국인-34,884

기관-13,231

개인이 반대편에서 받았습니다

다이버징 가로막대 · 외국인 하루 3조 4,884억 순매도 —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

순매수였던 흐름이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.

코스피 최근 3거래일 등락률(%)

0

+2.42%

8/14 금

-1.55%

8/18 화

-5.80%

8/19 수

세로막대 · 8/15~17 연휴 뒤 이틀 연속 하락. 지수는 8/14 종가 6,977.94에서 이틀 만에

506.77p 내려왔습니다.

③ 보도가 지목한 재료 — 47호의 "오후 재료"가 그대로 커졌다

재료 내용

중동 · 유가
미·이란 휴전 만료(47호 ⑤) 후속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피격이 보도됐습니다.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

켜졌습니다

금리 미 장기금리 고공(47호가 짚은 30년물 5.31%)이 그대로 얹혀 있는 상태에서 위 재료가 겹침

수급 외국인·기관 동반 투매. 코스닥도 -1.17%(824.46)로 밀렸으나 낙폭은 코스피보다 작았습니다

이날 SK하이닉스가 40조 434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·소각을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국내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인데, 정작

주가는 -9.75%로 마감 — 폭락장에서는 재료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. 발표 자체는 사실이고, 시장 반응은 내일부터 다시 확인할 부분입니다.

④ 다음 확인 지점

목 8/20 새벽 3시

7월 FOMC 의사록 — 해맥 총재의 인상
소수의견에 몇 명이 섰는지 처음 확인됩니다

(47호 예고 유지)

목 8/20 국내 장

하이닉스 40조 자사주 장내 매수 개시일. 외국인
순매도가 이어지는지, 이틀 -7%대 낙폭이

진정되는지

금 8/21

관세청 8월 1~20일 잠정 — 41호의 반도체 비중
46.8% 유지 여부. 채점표의 마지막 미도래 항목

출처: 한국거래소 8/19 마감·투자자별 매매동향 · 네이버증권 일별 시세(코스피 6,471.17·삼성전자 247,500·SK하이닉스 1,500,000) · SK하이닉스 8/19 이사회 결의 공시·복수 보도(뉴스핌·머니투데이·

헤럴드경제·파이낸셜뉴스) · 뉴스1·국제뉴스·비즈니스코리아 등 마감 시황 보도 종합 | 매수·매도 권유 아님  —  1/1쪽


